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심의위원       신동호 이의신 김태홍 권지애

 
 경기도형 예술인 자립지원 예깃거리 사업은 예술인이 예술인에게 예술활동 기반

의 경험을 공유하여 예술인의 창작 지평을 확대하고 서로 간의 배움 기반을 구축

하는 프로그램입니다. 서류심의 및 동영상 심의 등의 단계별 심의과정을 거쳐 최

종 18건의 사업을 선정하였습니다.

 심의위원들은 지원신청서 및 동영상을 사전에 면밀하게 검토하였으며 이러한 사

항을 심의위원 간 논의를 통해 재확인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꾀하였습니다. 확장

성, 적정성, 기대효과 등의 심의기준을 중심에 놓고, 정성적 평가를 토대로 그 결

과의 상대평가를 통해 결과를 도출하려고 했습니다. ‘사업목적에 부합한 프로그램

인가?’ ‘예술인 활동에 필요한 정보와 경험을 공유하고 있는가?’ ‘창의성을 높여주

며, 다양한 콘텐츠 제작이 가능한가?’ 등을 검토하여, 경험과 활동의 공유, 예술인 

간 커뮤니티 형성 및 교류, 선순환되는 도내 문화생태계구축에 도움이 될 수 있

는 사업을 선정하였습니다. 특히 한정된 예산 때문에 실현가능성도 고려하였음을 

말씀드립니다.

 다만, 사업의 주체와 대상이 모두 예술인이라는 점에서 기존에 진행된 교육(강

의) 형태, 개인의 창작물 등의 프로젝트는 선정에서 제외하였습니다. 본인의 장르

를 매개로 하되, 여러 예술인과 함께 고민하고 창작하는 과정이 사업의 핵심이라

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. 지원편수가 한정되어 있음을 안타깝게 생각하며, 제목처

럼 ‘예술인 자립지원’을 위한 다양한 ‘예깃거리’의 지원사업으로 발전하기를 바랍

니다.

 일회성 프로젝트가 아닌 장기적인 관점에서 여러 분야 예술인의 예깃거리가 많

은 예술인에게 전파되어 창작의 밑거름이 되고, 새로운 창작물로 만들어져 도내 

문화생태계 구축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.


